
생명평화탁발순례단5년순례회향마당동행기

석석가가와와예예수수의의길길따따라라생생명명평평화화노노래래하하다다
“이웃종교를무시하는자기종교중심의배타적삶을참회
하며절을올립니다.”
“내가족만을위하며이웃을배척하는이기적삶을참회하
며절을올립니다.”
“나중심의편협한삶을버리고, 남과함께하는자족의삶
을다짐하며절을올립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에는 12월 13일,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울려퍼지는목소리는뜨겁다. 차가운돌판에깔린얇디얇은
판지위에서참회의절을일배또일배올리는모습에는성
속(聖俗)의구분도, 노소(老少)의구분도없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은 1217일 동안 3만리를

걸으며8만선지식을만난긴여정의마지막순례로13일종
로일원에서회향마당을개최했다. 순례단은낮에는탁발순
례를했고밤에는지역현장사람들과만났다. 좌ㆍ우이념대
립의희생자와기지촌여성등우리사회에서소외된사람들
을보듬는위령제와천도재도100차례이상지냈다. 
‘세상의평화를원한다면내가먼저평화가되자’고외치
며2004년3월1일지리산노고단에서첫발을내딛은대장정.
그 끝자락에서 선재동자의 보현행원으로 순례단 대중들이
서원삼아내리는실천명제는경건하기그지없다.
이날 순례는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 서울광장, 청계천을지나보신각에서‘생명평화100
대서원절명상’으로끝마쳤다. 보도블럭으로덮힌길과철근
으로둘러싸인시청, 인재(人災)로소실된남대문이생명평화
의노란조끼와묘한대비를이뤘다. 
아스팔트와 시멘트에 묻혀 사는 겨울 도시인들에게 노란

조끼의생명평화메시지는봄소식마냥따스하다. 
9살아이를데리고마지막순례에참가한김연희씨(41)는

“큰애가6학년인데도시에서는조기교육등사교육문제가
심각하다. 어렸을때는경쟁보다, 자연과더불어꿈을키우는
게 중요해 마지막 순례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녀
교육을위해내년실상사작은학교가있는산내면으로이주
할예정이다. 
일선복지현장실무자도순례에동참했다. 대전대동복지

관 권순룡 관장은“지금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물질추구와
생명경시로위험에처해있다. 5년간의탁발순례는이러한사
회에생명과나눔의삶을주장했다는데큰의미를지닌다”고
목소리를높였다. 권관장은순례회향후에도새로운길걷
기를바라면서그정신을이어순례의길을걸을계획이다.
탁발순례에는스님, 목사, 수녀를비롯한종교인들도참가

해종교간화합과평화의지를표현했다. 성심회이미경수녀
는“순례단을만난것은지난부처님오신날이었다. 사회현안
에 나서지는 않았던 내 자신이 순례하면서 바뀌었다. ‘세상
을바꾸는것보다너자신을바꿔라’,‘말보다는침묵과실
천으로 보여라’는 순례단의 정신은 내게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미경수녀는이어“2000년전예수님이걸으셨
던 길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 깨달음을 위
해 하는 것이 아닌, 나부터 작은 것부터 바
꾸게된것이5년간얻은가장큰축
복”이라고소회를밝혔다. 

보신각에서마지막순례를마친순례단은종로천도교중
앙대교당에서닫는마당을개최했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장
도법스님은인사말에서“발길이닫는곳마다생명평화의기
운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을 순례했다”며“순
례단이순례를할수있도록해준우주삼라만상과밥, 잠자
리, 마음을내준모든분들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 이어스
님은“앞으로 생명평화가 삶의문화가 될수 있도록각자가
현장에서정진해가자”고당부했다. 
“생명평화의길은자신과세상에대한신념이요. 깨어있는
선택이며, 지금여기서의행동하는삶입니다. 나로인해모든
생명과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서원합니
다.”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이낭독한생명평화서약문은일상속

실천으로이어지는영원한순례를말하고있었다.
글·사진=노덕현기자dhavala@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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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덕연등에서는KKSS케케이이블블을사용하여가장안전하게전전문문 기기술술인인에의해직직접접 감감독독 시시공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天上樴檘 ※이제는법당연등설치도버튼하나로해결하세요.

연연등등 자자동동 승승강강장장치치 __ 서서울울 화화계계사사 외외부부에에 시시공공된된 전전선선케케이이블블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연연등등 자자동동 승승강강장장치치 __ 대대구구 장장성성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LLEEDD 전전구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사방으로퍼져화려한밝기가특징 ● 사찰에서원하는규격에맞추어제작해드림

경기도광주시실촌읍수양2리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사용된캐릭터는상표특허등록된캐릭터입니다.  캐릭터도용시에는법적제재조치가있음을공고합니다. 

아름다운등
‘동해독도는한국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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